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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창업 관련 문헌에서 나타난 간호창업의 관심 주제 및 간호창업 경험의 속성, 간호창업의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MEDLINE, Embase, Cochrane Library DB를 통해 55편의 간호창업 관련 문헌을 선정하
여 덱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단순출현 빈도와 연결중심성에서 공통적인 핵심키워드
는 ‘business’, ‘care’, ‘nursing’, ‘healthcare’, ‘service’으로 나타났다. 연결중심성에서 높은 순위를 보이는 키워드는 
‘mission’, ‘vision’, ‘team’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결과가 체계적인 간호창업 교육프로그램과 간호창업 이론 개발
의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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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ext data of nursing start-up. 55 literatures were 
extracted from MEDLINE, Embase and Cochrane Library Data BASE. Text network analysis applied  by 
using python network program. Key words with highest frequency and degree centrality were ‘business’, 
‘care’, ‘nursing’, ‘healthcare’, ‘service’. Keywords with highest degree centrality were ‘mission’, ‘vision’, 
‘team’. Based on the results nursing entrepreneurship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develop 
competitive nursing services reflecting the specificity and science of nursing, to strengthen business 
competencies essential for nursing entrepreneurship, to expand nursing expertise and to present role 
models. The result will serve a basement to development systematic educational program and theory 
in nursing 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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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비하며 최근 경제 위기 극복

을 위한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창업이 중요한 사회적 관
심사로 대두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창업의 활성화를 위
해 종합적인 창업육성정책 및 창업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1]. 국내·외 의료 환경 변화와 더불어 초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만성질환 예방, 건강수명 연장과 
관련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다양한 창업의 기회가 창출
될 것으로 보고하였다[2].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
도의 도입으로 간호사의 방문간호센터, 재가 장기요양센
터, 요양원 등의 창업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으며[3], 
2017년 8월 보건복지부의 국민의료서비스 개선과 더불
어 보건산업 육성을 통해 전문직 일자리 창출의 계획을 
제시하였다[4]. 간호창업은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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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보건의료 자
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유휴간호사
의 적극적인 활용, 신규간호사 이직의 새로운 탈출구를 
제시한다는 점에 있어 고용을 동반하여 성장을 견인한다
는 측면에 있어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5].

창업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관심이 되는 주제이나 창업
이라는 상황이 모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없
으며 해당 산업분야의 특수성이 반영된 창업연구가 필수
적이라고 하였다[6]. 창업의 과정은 소비자의 욕구와 시
장 상황, 그리고 창업자의 의지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과정이므로 교과서적으로 정
의하기가 어려우며, 창업의지 향상에 있어 실무자의 경험
과 노하우의 전달과 공유를 통한 창업자신감 향상이 중
요한 변수이다[7]. 국외에서는 간호사의 창업과 기업가적
인 활동에 대한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리뷰 논문, 
개인적인 오피니언, 인터뷰, 전망, 저널, 뉴스기사를 분석
한 연구[8], 간호창업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다[9,10]. 반면 국내의 간호창업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 연구[3], 
간호대학생의 창업의도 예측 모형 구축[11], 간호대학생
의 창업에 대한 인식[12], 간호창업 연구에 대한 동향[5] 
등으로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적연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간호와 창업의 연결이라는 부분에 
있어 간호창업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 정보, 사례를 파악
하는데 다소 미흡하였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방법은 텍스트에 출연하는 단어
와 단어사이의 관계를 링크로 표시함으로써 구축되는 네
트워크를 통해 현상을 해석하는 분석기법으로 단순히 빈
도의 분석만을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용의 핵심이 
되는 주제어와 주제어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14]. 또한 텍스트에 출현하는 단어의 양적인 분
석과 더불어 특정 단어와 동시에 출현하는 단어가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여 관련 현상에 대한 지식과 이해 향상
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창업의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문
헌을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간호창업이라는 현
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며 간호창업의 관심 주제, 사회
적 요구, 간호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를 통해 간호창업의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모델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해 간

호창업 문헌의 핵심 키워드를 탐색, 시기별 핵심 키워드
의 변화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창업 관련 문헌을 추출하여 텍스트 네

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여 핵심 키워드와의 관계를 탐색하
는 계량적 내용분석의 연구이다. 

2.2 연구절차
본 연구는 간호창업 관련 문헌 중 학술지에 출판된 문

헌을 자료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텍스트 네트워크분석에
서 연구대상 자료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정확한 연구
결과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15]. 본 연구에서는 2
명의 연구자가 간호창업 관련 연구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평가자간 일치도 검사를 시행하였다. 연구대상 자료의 경
계를 설정하기 위해 Drennan [8] 연구의 문헌 분류기준
에 따라 학술지에 출판된 문헌 중 개인적인 오피니언, 인
터뷰, 저널, 뉴스기사의 형태의 문헌으로 설정하였다. 여
기서 추출한 의미형태소를 키워드, 특히 상위 50개의 키
워드를 ‘핵심키워드(core keyword)’라고 명명하였다. 연
구절차는 자료수집과 문헌추출, 분석대상 키워드 추출, 
네트워크 분석 및 시각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2.1.1 자료수집과 문헌추출
본 연구는 간호창업 주제와 관련된 학술지에 출판된 

문헌 중 오피니언, 인터뷰, 저널, 뉴스, 전망, 기사 등을 
자료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국내 문헌 검색은 KoreaMed,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데이터베이스, 과학기술학회마
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국외 문헌 검색은 
MEDLINE, EMBASE, Cochrane Library를 이용하였
다. 문헌 추출을 위한 검색 기간은 현재 국내의 간호창업 
연구가 초기임에 따라 간호창업에 대한 다양한 초기 문
헌을 포함하기 위해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2018년 12월
까지로 하였다. ‘간호학생’, ‘간호사’, ‘간호창업’을 검색어를 
이용하였으며 국외문헌은 ‘nursing students’, ‘nurse’,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를 검색어로 이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은 간호사 혹은 간호학생
이고 관심중재는 간호창업이다. 문헌 선택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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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OS(Participants, Intervention, Comparisons, 
Outcomes, Study design)를 이용하였으나[16], 본 연
구가 간호창업과 관련 다양한 문헌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연구대상(P)와 관심 중재(I)만을 설정하였다. 선정기준은 
첫째, 간호사,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업관련 문헌 둘
째, 영어 또는 한국어로 기술된 문헌이다. 제외기준은 첫
째, 경험적 연구 둘째, 동물실험 연구 셋째, 전 임상시험 
연구 넷째, 원저가 아닌 연구 다섯째, 한국어나 영어가 아
닌 다른 언어로 작성된 문헌이다.

대상문헌은 먼저 493편으로 검색되었으며 이중으로 
추출된 문헌 49편을 제외하였으며 연구제목과 초록을 검
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159편의 문헌을 
제외하고 285편을 1차로 선정하였다. 이 단계에 있어  2
명의 연구자가 선택기준과 배제기준에 따라 문헌의 포함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였으며 평가자간의 일치도는 
65%였다. 두 명의 연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에는 간호창업 연구의 경험이 있는 제 3의 연구자와 함
께 논의한 후 합의의 과정을 통해 문헌의 선택과 배제를 
결정하였다. 이 후 원문을 검토한 후 선택기준과 배제기
준에 따라 211편의 문헌과 경험적 연구의 형태인 15편
의 문헌을 제외한 59편의 문헌을 2차로 선정하였다. 이 
때 두 명의 연구자간의 일치도는 93%이였다. 이 중 원문
학보가 불가능한 문헌과 문헌의 텍스트화가 불가능한 4
편의 문헌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55편의 국외 문헌만을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1.2 분석대상 키워드 추출
추출된 문헌의 내용을 전산으로 입력하여 데이터베이

스화 하였다. 의미연결망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에서 
출현한 주제어 중 명사인 단어를 분석에 이용하였고 의
미가 비슷하거나 불분명한 단어를 제거하였다. 키워드 분
석을 위해서 오픈 소스 Python network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으며 단순 출현 빈도를 분석하였다. 간호창업 관련 
문헌의 핵심키워드에 대한 시기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1980~2018년에 출판된 문헌을 4개 그룹, 즉 
1980~1989년(1기), 1990~1999년(2기), 2000~2009
년(3기), 2010~2018년(4기)로 나누어 빈도, 연결중심성
을 분석하였다. 대다수의 문헌이 국외 문헌임에 따라 국
외의 전문간호사제도와 관련된 창업의 선행연구를 참고
하여[17,18] 4개 기간을 결정하였다. 이에 1980~1989
년까지(1기) 문헌은 677개, 1990~1999년까지(2기)의 
문헌은 2106개, 2000~2009년까지(3기)의 문헌은 1714
개, 2010~2018년 까지(4기)의 문헌은 595개의 키워드

가 도출되었다. 이후 상위 50개의 키워드 목록의 적절성
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2.1.3 네트워크 분석
간호창업 관련 문헌의 핵심주제를 찾기 위해 키워드의 

동시출현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였다. 각 시기에 해당하는 출현빈도에 따라 상위 50개의 
키워드에 대한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산출하
였다. 단순출현 빈도는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주
제어를 의미하고 이는 문헌에서 강조하는 논의와 관련이 
깊은 키워드를 의미한다. 반면 연결중심성은 다른 키워드
와 동시 출현하는 정도로 네트워크의 노드들이 얼마나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 지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연결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네트워크상에서 핵심에 위치하
면서 논의의 중심이 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18]. 연결
중심성을 시각화하였으며 키워드의 출현빈도가 높을수록 
크게 나타나며, 키워드와 키워드 사이의 선의 굵기는 키
워드 사이의 동시출현빈도가 높을수록 굵게 표시하였으
며 다른 키워드와 연결되는 수가 많을수록 연결중심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2.1.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간호창업 관련 문헌을 대상으로 한 이차자

료 분석 연구로 일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FEUIRB-190923-04)의 심의면제 승인을 받았다.

3. 연구결과

3.1 간호창업 관련 문헌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한 간호창업 문헌은 국외에서 수행된 

55편의 문헌을 분석하였다. 국외문헌의 출판 연도별 편
수를 살펴보면 1980~1989년(1기)까지 6편, 1990~1999년
(2기)까지의 22편, 2000~2009년(3기)까지 20편 2010
년~2017년(4기)까지의 7편으로 파악되었다. 

3.2 간호창업 관련 문헌에 대한 빈도, 연결중심성 결과
시기별 국외 간호창업 문헌에서 사용된 키워드들의 단

순출현 빈도, 연결중심성을 기준으로 키워드 순위를 파악
하였다. 기준별 상위 30개의 핵심키워드를 Table 1에 
제시하고 연결중심성을 기준으로 핵심키워드간 네트워크
를 소시오그램(sociogram)을 Fig. 1-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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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Frequency Degree Centrality

1980~1989 1900~1999 2000~2009 2010~2018 1980~1989 1900~1999 2000~2009 2010~2018
1 business care care business business care care care
2 year nursing business nursing nursing health business nursing
3 nursing health health course use business health health
4 income business nursing health work nurse nursing service
5 health practice practice care time* patient practice program*
6 tax nurse nurse service employment* time* nurse mission
7 student product role change employee* service* role time*
8 entrepreneur patient service community number* problem* service business
9 knowledge time time education information* development* time change
10 use company program project nurse organization* program* education
11 food idea entrepreneur work example* information* entrepreneur development*
12 work foot community capstone approach* cost* work work
13 home staff work development end* nursing community knowledge*
14 agency service leadership knowledge change* practice support* experience*
15 practice work support program health product home* practice*
16 nurse process home profession home staff management example*
17 service quality management nurse market* work example* site
18 care program innovation content program* process way team
19 cost education example university university* education healthcare vision
20 time community way experience help program education* number
21 capital entrepreneur healthcare entrepreneur year marketing* state* group*
22 education home state group practice industry* plan* community
23 amount problem education CNS agency market office venture
24 office marketing insurance corporation care risk* policy* leadership
25 example industry plan partner amount part* development* nurse
26 automobile market office startup plan environment* staff project
27 university agency cns cns knowledge way* knowledge profession
28 program development client client income support* part university
29 consultant hospital policy policy tax money* opportunity* director
30 leadership risk development model office client part semester

Note: Bold letters are keywords ranked higher than previous periods. ltalic letters are keywords ranked new than previous periods. * are keywords 
ranked higher in centeral degree than frequency. CNS: clinical nursing specialist

Table 1. The Top 30 Keyword with Frequence and Degree Centrality Related to Periods

단순출현 빈도, 연결중심성 기준과 각 시기 내에서 제
시되는 공통적인 상위 5개의 핵심 키워드는 ‘business’, 
‘care’, ‘nursing’, ‘healthcare’, ‘service’로 파악되었다.

3.2.1 1980년~1989년(1기)
단순출현 빈도에 따라 상위 5위까지의 핵심키워드는 

‘business’, ‘year’, ‘nursing’, ‘income’, ‘health’의 순이
었다. 연결중심성에 따라 상위 10위까지의 핵심키워드는 
‘business’, ‘nursing’, ‘use’, ‘work’, ‘time’, 
‘employment’, ‘employee’, ‘number’, ‘information’, 
‘nurse’가 다른 키워드와 많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3.2.2 1900년~1999년(2기)
단순출현 빈도에 따라 상위 5위까지의 핵심키워드는 

‘care’, ‘nursing’, ‘health’, ‘business’, ‘practice’의 순
이었다. 연결중심성에 따라 상위 10까지의 핵심키워드는 
‘care’, ‘health’, ‘business’, ‘nurse’, ‘patient’, ‘time’, 

‘service’, ‘problem’, ‘development’, ‘organization’
이 다른 키워드와 많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3.2.3 2000년~2009년(3기)
단순출현 빈도에 따라 상위 5위까지의 핵심키워드는 

‘care’, ‘business’, ‘health’, ‘nursing’, ‘practice’의 순
이었다. 연결중심성에 따라 상위 10까지의 핵심키워드는  
‘care’, ‘business’, ‘health’, ‘nursing’, ‘practice’, 
‘nurse’, ‘role’, ‘service’, ‘time’, ‘program’이 다른 키
워드와 많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3.2.4 2010년~2018년(4기)
단순출현 빈도에 따라 상위 5위까지의 핵심키워드는 

‘business’, ‘nursing’, ‘course’, ‘health’, ‘care’의 순이
었다. 연결중심성에서의 값을 살펴보면 상위 10까지의 
‘care’, ‘nursing’, ‘health’, ‘service’, ‘program’, 
‘mission’, ‘time’, ‘business’, ‘change’, ‘educatio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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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ociogram of the top 50 keywords base on 
degree-centrality in 1980~1989

Fig. 2. Sociogram of the top 50 keywords base on 
degree-centrality in 1990~1999

Fig. 3. Sociogram of the top 50 keywords base on 
degree-centrality in 2000~2009

Fig. 4. Sociogram of the top 50 keywords base on 
degree-centrality in 2010~2018

다른 키워드와 많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3.2.5 시기별 간호창업 관련 문헌의 핵심키워드 비교
단순출현 빈도 그룹과 연결중심성 그룹 내에서 최근 4

기의 상위 30개의 핵심키워드를 기준으로 과거 1기, 2
기, 3기와 비교해 순위가 상승한 것은 굵은 글자로 새로 
등장한 키워드는 이탤릭 글자로 표시하였다. 동일 시기에
서 단순출현 빈도에 비해 연결중심성의 순위가 높은 것
은 첨자로 표시하였다. 첫째, 단순출현 빈도내에서는 4기에 
새로 등장한 키워드는 ‘course’, ‘capstone’, ‘profession’, 
‘content’, ‘experience’, ‘group’, ‘corporation’, 
‘partner’였으며 순위가 상승한 키워드는 ‘health’, 

‘care’, ‘service’, ‘change’, ‘community’, ‘education’, 
‘project’, ‘work’, ‘development’, ‘university’, ‘client’
으로 파악되어 그 중요도가 증가하였다. 둘째, 연결중심
성내에서 4기에 새로 등장한 키워드는 ‘mission’, ‘site’, 
‘team’, ‘vision’, ‘number’, ‘venture’, ‘director’였으며 
단순출현 빈도에 비해 연결중심성의 순위가 상승한 키워
드는 ‘time’, ‘development’, ‘experience’, ‘practice’, 
‘example’, ‘group’으로 그 중요도가 상승하였다. 

3.3 간호창업 관련 문헌의 핵심키워드 연결중심성 
    시각화

간호창업관련 문헌의 연결중심성 상위 50개의 키워드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1호364

를 포함한 소시오그램을 제시하였다. 노드의 크기는 연결
중심성을, 연결선(link)의 굵기는 연결강도, 즉 동시출현
빈도를 나타낸다. 

시기별 소시오그램을 살펴보면 1980~1989년(1기)의 
경우 ‘health’, ‘education’, ‘market’의 키워드 노드가 
크며 이들 간의 강한 연결강도를 나타내었다. ‘employee’, 
‘employment’, ‘business’의 키워드 노드가 컸으며, 이
들 간의 강한 연결강도를 보였다. 또한 ‘nursing’, 
‘negotiation’, ‘knowledge’, ‘automobile’, ‘knowledge’, 
‘example’의 노드간의 강한 연결강도를 보였다. 
1900~1999년(2기)의 경우 ‘nursing’, ‘plan’, ‘approach’, 
‘business’, ‘taxation’, ‘leadership’, ‘university’, ‘capital’, 
‘number’, ‘amount’의 노드가 크고 이들 간의 강한 연
결강도를 보이면서 주요 의미구조로 파악되었다. 2000
년~2009년(3기)의 경우에는 ‘cost’, ‘care’, ‘education’
간의 강한 연결강도와 ‘market’, ‘number’, ‘change’, 
‘service’간의 강한 연결강도와 ‘program’, ‘student’, 
‘leadership’, ‘knowledge’간의 강한 연결강도를 제시하
였다. 2010~2018년(4기)의 경우에는 ‘consultation’, 
‘income’, ‘program’, ‘agency’, ‘capital’, ‘nursing’, 
‘time’, ‘approach’의 노드간의 강한 연결강도를 통한 
주요 의미구조를 나타냈다.

4. 논의

경제성장 속도의 둔화로 인해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 효율적인 의료자원의 사용과 전문적인 일자리 
창출로 인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간호창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텍스트 네트워
크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간호창업 관련 문헌의 시기별로 
핵심키워드를 구분, 비교 분석 하여 이를 바탕으로 간호
창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빈도, 연결중심성 기준과 각 시기 내에서 공통적인 핵
심키워드는 ‘business’, ‘care’, ‘nursing’, ‘healthcare’, 
‘service’로 파악되었다. 이는 간호창업이 간호와 창업이
라는 두 영역의 통합으로 간호부분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창업에서 요구되는 역량의 통합적인 과정이라는 근본적
인 속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를 통해 간호와 창업의 
접목이라는 측면에 있어 간호의 특수성을 반영하며 상품
으로서 경쟁력 있는 서비스의 종류, 양, 범위에 대한 근본
적인 고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 간
호창업의 서비스로서 ‘consultation’, ‘home’, ‘education’

의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금까지의 간호창
업의 주된 영역으로 간호 처치 서비스 제공, 간호 교육, 
상담, 간호 용품 개발, 재가 서비스를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8,11]. 창업 연구에 있어 창업이라는 보편성
과 더불어 산업별 특수성, 외부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다
각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6]. 이미 해외의 
선진 국가들은 헬스케어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IT 기술, 인공지능의 기술을 접목하여 간호로봇, 웨어러
블 기기, 모바일 상담 서비스 제공,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분야의 창업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19].

향후에는 기존의 간호창업분야의 한계를 극복하며 소
비자의 헬스케어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며 외부 
환경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접목한 디지털, IT 기반의 간
호창업 아이템 개발과 같은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하
겠다.

시기별 간호창업 관련 문헌의 핵심 키워드 비교의 결
과를 살펴보면 첫째, 단순출현 빈도 상에서 1,2,3기에 비해 
4기에 핵심키워드로 ‘profession’, ‘course’, ‘experience’, 
‘content’, ‘capstone’이 등장하였다. 이는 1, 2, 3기에 
등장하였던 ‘consult’, ‘capital’, ‘staff’, ‘market’, 
‘management’ 등의 간호창업 초기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반영하는 키워드가 제시된 반면 ‘capstone’, 
‘profession’, ‘content’, ‘experience’과 같이 간호창업
의 전문성 확보, 간호창업의 핵심가치를 제시하는 키워드
가 많이 도출되었다. 이는 간호창업에 있어 의사결정능
력, 책임감, 환자중심의 접근, 환자 돌봄의 경험 등의 간
호사로서의 역량은 간호창업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
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 결과와 부합한다[10]. 또
한 간호전문성 확대, 롤 모델 제시, 변화와 혁신의 유도를 
간호창업의 성과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간호창업의 성
과인 핵심가치의 공유는 다음 세대의 간호창업을 견인할 
수 있는 촉매라고 하였다[20]. 이처럼 긍정적인 간호 경
험, 간호역량 및 간호창업의 성과가 실질적인 창업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간호창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
겠다. 학부과정에서는 간호창업 현장에 대한 실습과 견학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인 노출, 모의 간호창업 시뮬레이
션 교육과정 개발과 적용 등의 실험적인 과정을 시도하
는 것이 필요하며 기존의 간호사에게 있어서는 간호창업 
현장에서의 파트 타임으로서의 근무를 통해 고용자에서 
간호창업가로의 점진적이며 순차적인 이행의 과정을 포
함하는 간호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발,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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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단순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1,2,3기에 비해 4기
에 ‘university’, ‘education’, ‘project’의 핵심 키워드의 
중요도가 상승하였는데 이는 창업과 관련하여 대학의 강
도 높은 역할과 기능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낸
다. 창업역량은 창업교육을 통해 함양될 수 있으며 체계
적이며 종합적인 역량개발을 위해 대학에서의 교육이 강
조되는 연구결과[21]와 창업교육의 확대를 권고하는 사
회적 분위기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22]. Lee와 
Choi[23]의 연구에서는 대학이 창업이론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실무적인 체험 기회와 현장에서의 훈련을 병행하
는 통합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
국, 영국, 일본 등 해외 대학에서는 대학과 산업계 간의 
협력,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중심의 
창업네트워크, 혁신역량, 리더십 개발의 실질적인 창업 
교육의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일 대학에서는 의과대학생
을 대상으로 창업교육과정을 정규과정으로 신설하였으며
[24], 미국의 대학에서는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을 매개로 
한 헬스 관련 창업교과목을 온라인 수업과정로 개발하는 
등의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5]. 간호창업 교육에 있어 
간호에 초점을 둔 간호창업 교과목과 교육과정이 제한적
이며 학문적 전문성과 임상이라는 실무적 전문성에 대한 
접목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12]. 이에 간호창업만의 전
문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체계적이며, 단계적인 교육과
정에 대한 개발이 절실하다.

셋째, 연결중심성을 기준으로 1, 2, 3기에 ‘employment’, 
‘employee’, ‘staff’와 같은 핵심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었
으나 4기에 mission, ‘vision’, ‘team’이 핵심키워드로 
등장하였다. 이는 간호창업에 대한 가치와 미션의 공유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간호창
업가에 있어 기존의 서비스 제공자에서 관리자, 기업가의 
마인드로 전환함에 따라 인력관리, 새로운 역할의 수용에 
대한 어려움을 제시하였다[10]. 이에 따라 간호창업가에 
있어 조직의 종업원들과의 비전의 공유와 같은 팀 접근
의 방식,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채널 확보 등의 인력관리 
경영 전략이 요구된다. 

연결중심성의 핵심 키워드의 연결강도와 경향을 파악
할 수 있는 소시오그램의 결과에서 1기에서는 ‘education’, 
‘market’간의 강한 연결, ‘negotiation’, ‘knowledge’, 
‘example’간의 강한 연결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2
기에는 ‘business’, ‘taxation’, ‘capita’l, ‘number’의 의
미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3기에는 ‘cost’, ‘education’, 
‘number’의 연결관계, 4기에는 ‘income’, ‘capital’간의 
의미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간호창업가에 있어서 비즈니스 스킬, 재무관리, 마케팅 
등의 경영 부분과 법률, 보건의료 정책 부분에 있어 어려
움을 제시하는 공통적인 연구결과와 부합한다[11,25]. 
Lim, Kim과 Kim[5]의 연구에서 학부 수준에서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기초과목의 개발과 재무관리, 경영관리, 
의료제도, 법률 등에 초점을 둔 상급수준의 체계적이며 
단계적인 간호창업 교육프로그램 제안을 수용,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소시오그램에서 ‘example’, ‘network’, ‘support’
와 같은 핵심 키워드가 강한 연결강도를 보였다. 간호대
학생의 대부분은 의료기관으로 취업하며 국내에서 간호
창업의 사례 보고 및 간호창업에 대한 정보 확보 통로가 
제한적이라고 하였다[2]. Roo[6]의 연구에서는 창업의지
에 있어 창업에 대한 자신감이 중요 변수이며 각 창업영
역에 대한 네트워크를 통한 창업교류가 효과적이라고 보
고하였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간호창업이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창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멘토링 프
로그램을 통한 창업교류, 상담 지원, 창업확대를 위한 인
큐베이팅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창업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헌을 
기반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한 탐색적 연구라
는 점에 있어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창업의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며 55편의 실제 경험에 근거한 문
헌을 추출하여 계랑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단순
출현 빈도 분석과 더불어 시기별 연결중심성을 분석하여 
해당 문헌의 중요한 의미적인 구조와 간호창업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파악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텍스트 네트워크 방법을 활용하여 간호창업 
관련 문헌에서 나타난 간호창업의 관심 주제와 이에 대
한 시기별 변화 양상을 확인함으로써 간호창업 모델, 교
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와 전략을 제시하였다. 향후 
간호의 특수성과 과학기술을 반영한 경쟁력 있는 간호서
비스 개발, 간호창업에 필수적인 비즈니스 역량 강화, 간
호전문성의 확대와 롤 모델 제시를 위한 간호창업 지원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를 근
거로 하여 간호창업에 초점을 맞춘 모델과 교육프로그램
의 개발 및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면 간호창업을 촉
진하기 위한 유용한 토대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창업에 관한 국‧내외 다양한 문헌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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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고자 하였으나 국외의 문헌만을 중심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어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
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내의 간호창업과 관련된 문헌을 
국내의 관련 정책이나 제도가 연구에 반영되는 시점을 
고려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간호창업 활성화를 
위한 간호창업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REFERENCES

[1] B. Y. Hwang & Y. S. Yang. (2012). A study for 
Establishing Entrepreneurship Graduate School 
enhancing the Expertis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1), 113-123.

[2] W. J. Noh, J. W. Kang & Y. J. Lee. (2019). Research 
Trends Review of Undergraduates'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to Develop the 
Entrepreneurship Program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2), 148-154.
DOI :  10.22156/CS4SMB.2019.9.2.148

[3] J. Y. Lim, K. M. Kim & G. J. Ko. (2017).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personality traits, and need for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6), 3361-3377.

[4] Y. J. Kim & J. Y. Lim. (2019). Factors Influenc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Nursing Students Based 
on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25(3), 175-185. 
DOI : 10.11111/jkana.2019.25.3.175

[5] Y. J. Kim, S. K. Kim & J. H. Kim. (2018). Review of 
Nursing Start-Up Literacy.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Home Care Nursing, 25(2), 127-138. 
DOI : 10.22705/jkashcn.2018.25.2.127

[6] J. H. Yoo. (2014). Meta-analysis about the study 
related with foundation : As the center from 1998 to 
2013 treatis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1), 51-67.

[7] J. I. Choi & Y. S. Yang. (2012). Program Development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1), 
125-134

[8] V. Drennan et al. (2007). Entrepreneurial nurses and 
midwives in the united kingdom: an integrative 
review.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0(5), 459-469. 
DOI : 10.1111/j.1365-2648.2007.04458.x

[9] A. Wilson, A. Averis & K. Walsh, (2003). The influences 
on and experiences of becoming Nurse 
entrepreneurs: a delphi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9(4), 236-245. 
DOI : 10.1046/j.1440-172X.2003.00426.x

[10] S. Wall. (2013). Nursing entrepreneurship: motivators, 
strategies and possibilities for professional 
advancement and health system change. Nursing 
Leadership, 26(2), 29-40. 
DOI : 10.7939/R3VF1G 

[11] O. J. Lee. (2016). A Predictive model of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nursing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Jeonbuk University, Jeonbuk.

[12] J. Y. Lim, K. M. Kim, E. J. Kim & G. J. Ko. (2018). Type 
of Perception about Start-Up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SSSS, 41, 29-54. 
DOI : 10.18346/KSSSS.41.2

[13] R. A. Caffrey. (2005). Independent community care 
gerontologicalnursing: becoming an entrepreneur.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31(8), 12-17. 
DOI : 10.3928/0098-9134 -20050801-0

[14] M. K. Choi & S. H. Cha. (2015). A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in news frame. Korean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59(2), 88-120.

[15] S. Wasserman & K. Faust. (1998).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6] S. Green & J. Higgins. (2005). Cochrane handbook for 
systematic reviews of interventions. London, UK : The 
Cochrane Collaboration.

[17] S. Wall. (2014). Self-employed nurses as change agents 
in healthcare: strategies, consequences, and 
possibilities. Journal of Health Organization & 
Management, 28(4), 511-31.

[18] Y. J. Choi & S. H. Kweon. (2014). A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the newspapers articles on big data.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31(1), 241-286.

[19] S. M. Lee (2015). Start-up Trends and Plans for the 
Healthcare Industry. Center of Helath Informatics & 
Studies Brief [Online]. www. khiss.go.kr

[20] M. R. Shirey. (2007).  An evidence-based 
understanding of entrepreneurship in nursing. Clinical 
Nurse Specialist, 21(5), 234-240. 
DOI : 10.1097/01.NUR.0000289748.00737.ef

[21] T. U. Ahn & J. W. Park. (2018).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the career path of 
university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2), 177-192  

[22] J. S. Youn & B. H. Hyun. (2017, May). A study on effect 
of the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Conference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Daeje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3] W. C. Lee & J. I. Choi (2017). A study on the direct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university linked to 
communit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텍스트 네트워크를 활용한 간호창업 연구동향 고찰 367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6), 89-98.

[24] B. R. Park. (2019. 07.11) Seoul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tudents may go to the path of scientists and 
entrepreneurs. The Kyunghyang Shinmun, p. 1.

[25] E. Cadmus,  M. L. Johansen,  P. A. Zimmer &  D. L. 
Knowlton. (2017). Entrepreneurship: assessing the 
readiness of the New Jersey APN workforce. Nursing 
Administration Quarterly, 41(1), 48-55. 
DOI : 10.1097/NAQ.0000000000000203 

김 주 행(Juhang Kim)    [정회원]
․ 2008년 12월 : Eastern University 

(석사)
․ 2018년 8월 : 인하대학교 간호학 (박

사)
․ 2018년 10월 ~ 현재 : 극동대학교 간
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간호창업, 간호 
원가관리

․ E-Mail : newegg79@gmail.com


